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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엠바고 : 행사 종료 이후 보도 가능(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) 배포 : 2023년 10월 23일(월)

‘1호 영업사원 세일즈 외교’, 24억 달러 자푸라 

가스플랜트 수주 계약 쾌거 

- 윤석열 대통령, 한-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참석 -

- 한-사우디 건설기업인들과 미래 협력 논의 -

- 디지털트윈 플랫폼 계약 체결, ‘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’성과 -

- 대통령, 네옴 등 한-사우디 미래 도시․인프라 협력 비전 제시 - 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현지시간 10/23, 월) 오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-

사우디 양국의 인프라 기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, ‘한-사우디 

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(부제 ’알울라-카이바에서 네옴까지’)에 참석했습니다.

오늘 행사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빈 하마드 알 호가일 사우디 도시주택농촌부 

장관,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(Aramco)의 아민 나세르 대표, 나

드미 알 나스르 네옴 컴퍼니 대표 등 사우디 관계자들과 삼성물산, 현대건설 등 

국내 건설기업의 대표와 네이버, KT 등 IT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

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이 우리 기업 최초로 사우디에서 알울라-카이바 

고속도로 사업(약 2천만 불)을 수주한 해로부터 5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면서,

네옴시티 등 첨단 미래 도시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

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 임석 하에 △자푸라 2 가스플랜트 패키지2 사업(약 

24억 불), △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․운영, △모듈러 사업 협력을 위한 합작법

인 설립 MOU, △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 등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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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자푸라 2(Jafura 2) 가스플랜트 패키지 사업은 현대엔지

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사우디 아람코(Aramco)가 보유한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

장지인 자푸라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.

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 지속되어 온 양국 정상 간 신

뢰의 성과로 지난 6월 아미랄 프로젝트(약 50억 불) 수주에 이은 또 하나의 쾌

거입니다.

또한 네이버와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는 사우디 5개 도시에 현실 공간과 똑같

은 가상 디지털트윈(Digital Twin)을 구축해 도시계획 및 관리, 홍수 예측 등에 

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

‘디지털플랫폼정부’ 수출 1호 사업으로, 우리 건설의 해외 진출이 물리적 인프라

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첫 출발입니다.

대통령은 한-사우디 50주년 기념사를 통해, 사우디 전역에 걸친 1,900여 건의 

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녹아 있다고 지난 협력을 평

가하면서, 한국과 사우디가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기술변화 및 시대적 요구

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당부를 전

했습니다. 이어서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등에 한국이 보유하고 

있는 첨단 도시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

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습니다.

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의 안내를 받아 네옴 

전시관 내의 더 라인(The Line)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관람하며, 양

국 기업 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

습니다. <끝>


